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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자식 계통의 생육 초기 습해처리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 생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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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은 환경이 변화되면 이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옥수수 자식 계통을 습해 처리 시 지상부 습해 정도에 따른 지하부의 

생육과 형태적 특성과 지상부의 광합성 변화를 구명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시험은 비가림 비닐하우스에서 작은 플라스틱 포트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되었다. 시험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4개의 사료용 옥수수 자식계통(KS85, KS124, KS141, KS163)을 사용하였다. KS124와 KS85는 광평옥의 모본과 

부본, KS141은 강다옥의 부본, KS163는 양한옥의 부본이다. 옥수수 3엽기에 습해처리를 위하여 각 계통의 포트를 사각

플라스틱 상자(길이 80cm, 너비 35cm, 깊이 15cm)에 옮긴 다음 물을 포트의 토양표면이 1cm 정도 잠기도록 넣었다. 

습해처리 시 자식 계통의 생리 및 형태학적 변화를 구명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옥수수 자식계통을 3엽기에 10일간 침수 처리 시 모든 계통이 무처리에 비하여 황화엽수가 많아져서 황화정도도 높았고 

엽색도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계통들간에는 KS85 계통이 황화정도가 7.0으로 높았고 그 외 계통은 4.95∼5.25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고 엽색도(SPAD)는 KS141이 5.7로 가장 낮았고 KS85 계통이 12.7로 가장 높았 엽수는 계통들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이중에서 KS85와 KS163 계통이 지하부의 뿌리 건물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일간 

침수 처리 시에는 10일간 침수 처리에 비하여 황화엽수가 많아지고 황화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엽색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침수 처리 20일에도 지상부 건물중은 뚜렸한 경향이 없었으나 지하부의 건물중은 황화 정도가 높았던 

KS85계통에서 뿌리 건물중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침수처리에 따른 광합성량은 자식계통들간 차이가 많았고 침수후 

20일째에는 KS141의 절대 광합성량은 적었으나 무처리와 차이 가장 적은 경향이었다. 침수에 따른 옥수수 뿌리의 형태

적 변화는 자식 계통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침수 10일째에 KS124 계통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통이 침수에 따라서 

뒤틀림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통기조직이 발달된 계통이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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